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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의 가을은 아름답게 물든 단풍나무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단풍나무를 찾는 동물들도 모여듭니다. 단풍나무 씨앗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이동이 쉬운 새들이 가장 많이 보이고, 겨울나기 준비 중인 다람쥐도 만날 수 있습니다.

I ♥ NAMSAN

남산의 단풍나무를 찾는 동물

단풍나무 꽃(4월)

단풍나무 씨앗(10월)

단풍나무 씨앗을 찾는 동물은?

단풍나무 씨앗을 먹는 다람쥐 단풍나무 씨앗을 먹는 콩새

단풍나무 씨앗을 노리는 되새 단풍나무 씨앗을 먹는 밀화부리

단풍나무에 붙은 진딧물을 먹는

박새

단풍나무 새순을 따먹는 청설모

단풍나무 잎만 먹고 사는 나비도 있습니다. 특정

식물만 먹는 애벌레의 편식 습성 때문입니다.

2022년 현재까지 남산에서 확인된 44종의 나비 중

세줄나비 애벌레는 단풍나무만 먹습니다.

단풍나무 잎만 먹는 세줄나비 애벌레

[3월] [4월]

[10월][4월] [12월]

[1월]

♣ 많은 생물을 먹여 살리는 단풍나무! 눈여겨보세요, 이전과는 다르게 보일 겁니다.

[글 / 사진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과]

다람쥐, 콩새, 되새, 밀화부리 등입니다. 단풍나무는 4월에 꽃이

피고 10월 말이 되면 열매가 익습니다. 바람을 이용해 날개 달린

부메랑처럼 생긴 열매를 퍼뜨립니다. 씨앗은 열매 중심에 두 개가

있고, 씨앗을 먹기 위해 다양한 동물들이 단풍나무 길을 방문

합니다. 단풍나무의 어린잎이나 줄기에는 진딧물 종류의 작은

벌레들이 꼬입니다. 벌레를 먹기 위해 박새,오목눈이, 곤줄박이도

찾아옵니다. 또한 청설모는 공중곡예 자세로 단풍나무의 새순을

맛있게 따먹기도 합니다.


